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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16일 1박 2일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회 Toluca 지역 목회자 기도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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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도회는 홍목사와 제가 교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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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집회로 피곤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홍목사가 간단한 체조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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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 참석한 목회자들과 손을 잡고 합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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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티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위성도시인 Toluca에서 신유집회를 인도하는 홍목사입니다. 집회인도 할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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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 딸과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도 제 딸 예진이가 어릴 때 부터 줄 곳 우리 부부가 인도하는 신유집회를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지금은 11살이 되어 우리가 인도하는 신유집회의 스토리를 줄줄 외울 정도입니다. 가끔은 선교지를 따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뀔 때마다 왜 우리는 그 동안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경이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어려움이 왜 내 딸과 아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저 또한 가족을 다 데리고 먼 이국 땅을 한 곳도 아닌 벌써 콜롬비아, 칠레, 한국, 멕시코 나라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 지 벌써 십 수년이 지났습니다. 일찍이 젊은 날 권목사님으로 성경공부 받고 부족한 저를 목사로 안수 받고 보니 이미 젊은 날은 지났고 어느새 염색을 하지 않으면 흰 새치가 머리를 덮고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한 뼘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빨리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많이 전도해서 빨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루 하루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힘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권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기도 제목

-2009년 1월에 저희 선교지 멕시코에 현지인 대상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부부에게 더 큰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부어주시도록.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멕시코 모든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집회하는 교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물질에 제한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권 목사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멕시코에서 목사 한 광호 올림
